
- 41 -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17, Vol. 14, No. 1, 41-67

†교신 자(Corresponding Author) : 강경연, 서원 학교 교양 학, (28674)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7-3(모충동)

Tel : 043-299-8901, E-mail : careerkang@seowon.ac.kr

정심리자본과 진로 련 변인 계에 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시사

강 경 연† 이 제 경

서원 학교 한국기술교육 학교

내담자의 심리․정서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진로 상담은 부정 심리․정서를 극복하

도록 조력해 주는 것이 요하다. 그러나 특별한 심리․정서 문제를 지니지 않은 내담자

라 하더라도 변하는 사회에서 자신이 지닌 정 강 을 발견, 향상시켜 생애 체에

걸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심리 자원을 마련하도록 조력해 주는 것

한 요한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정 심리 자원과 진로 변인 간의

계를 다룬 국내 학술연구의 동향 연구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진로 상담 연구

에서의 정 심리자원 활용에 한 시사 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해 정심리자본

(psychological capital) 개념에서 도출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희망(hope), 복원력(탄력성,

resilience), 낙 성(optimism)’ 4개 요소와 Fitzgerald와 Rounds(1989)가 개발한 진로 직업상담

분야 연구주제 분류기 에서 도출한 ‘가치 , 생애주기, 은퇴, 자아정체감, 진로결정, 진로발

달단계, 진로성숙, 진로 환, 진로행동, 진로효능감, 흥미’ 11개 요소를 조합하여 KCI 등재지

교육학, 사회과학, 심리과학 분야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56편을 분석하 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첫째, 일반 동향(연도별 황, 연구 상, 연구방법), 둘째, 연구결과

에 한 분석과 시사 을 제시하 다. 한 진로 상담 연구에서 정심리자본 요소별로

어떤 방향의 추가 심을 더 기울여볼 수 있을 것인지에 해 논의하 다.

주요어: 정심리자본, 정 심리자원,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 성, 진로상담, 진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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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don과 King(2001)은 지난 50여 년 동안

심리학자들이 질병 치료를 한 연구에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이런 연구 경향은 심리학

이 다양한 문제에 해 방 인 차원의

근을 못하게끔 만들었다고 지 하고 있다.

Martin Seilgman(1996)이 ‘심리학은 인간의 약

과 장애에 한 학문만이 아니라 인간의 강

과 덕성에 한 학문이기도 해야 한다. 진정

한 치료는 손상된 것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며 제시한 정심리학은 인간심

리에 해 문제 수정이라는 부정 근을 하

기 보다는, 개인의 약 보다 강 에 그리고

질병과 문제보다 건강과 행복에 을 두고

심리학의 방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

한 에 입각하여, 인간이 주 으로 경험

하는 다양한 정 심리상태 정 상태의

유발요인이나 증진방법, 개인의 정 인 성

격특성과 강 , 구성원의 행복과 자기실 을

더욱 조력하고자 하는 개입방법으로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Seilgman(2004)은 행복한 삶의 조건에 해

매일의 삶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활동에 열정

으로 참여하고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성격

강 과 잠재력을 최 한 발휘하며 자기실 을

이루어 나가는 극 인 삶을 얘기하면서, 진

정한 행복은 표 강 을 찾아내고 개발하여

일, 사랑, 자녀양육, 여가활동과 같은 일상생

활에서 잘 활용하는 가운데 발견되는 것이라

고 하 다. 앞에서 언 하는 일상생활 한

개인에게 있어 일(work)이란 사회 속에서 자기

이미지를 표 하는 것이자 자기(self) 개념을

실행하는 수단이 되며, 삶의 다른 역할들과

교차하면서 개인의 반 삶의 질에 큰 향

을 미친다(Brown, 2013).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

장됨에 따라 한 개인이 일의 세계에 종사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끊임없이 진로와 련한 의

사결정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조항, 김계 , 이자명, 2009), 특히, 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의 정보화 시 에 살고 있

는 재의 우리 삶은 일과 더욱 한 향

을 주고받고 있다.

따라서, 미래 직업을 꿈꾸고 조정해 나가는

청소년층, 자신에게 합한 직업을 결정하고

그 직업에 이르기 해 실질 비를 해 나

가는 청년층, 자발 는 비자발 으로 직

이나 재취업에 임하는 장년층, 경제 이유

는 삶의 질 향상을 해 일을 하고자 하는

고령층 은퇴층에 이르기까지 변화무 한

직업(혹은 일)의 세계에서 각 개인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나

갈지 고민하는 바에 해서 한 개입을 통

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진로 상담과 교육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진로교육법이

본격 으로 시행되면서 그 요성은 더욱 뚜

렷해졌다.

정 감정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

생과 직업에 더욱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고,

더욱 생산 이었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할 개연성이 더 높았다는 Diener(2000)의

연구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듯이 진로상담에서

정 심리․정서에 해 심을 기울일 필

요가 있다. 즉, 부정 심리․정서를 극복토록

상담 조력을 받고 있는 내담자뿐만 아니라 특

별한 심리․정서 문제를 지니지 않은 내담

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지닌 정 강 을 발

견하고 향상시켜 재의 문제를 극복토록 하

거나 생애 체에 걸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잘 꾸려나갈 자원을 마련토록 조력해 주는 것

한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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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계, 상담학계 교육학계에서는 그

간 진로와 심리변인의 계에 한 연구가 다

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 특히 개인 심리

특성으로서의 정 강 변인과 진로 변

인의 유의미한 계를 밝힌 최근의 연구들(김

민정, 2016; 조남근, 권정희, 정미 , 2016, 조

지연, 탁진국, 2016, 이호진, 김완일, 2016)은

진로 상담이나 교육 역에서 정신질환이 아

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더욱 건강한 삶과

진로를 이어가도록 조력하는 방향에 다른

을 제시하고도 있다.

정심리학에서 제시하는 정 강 에

해 Seilgman과 Csikszentmihalyi(2000)는 희망, 용

기, 낙 성, 사회성 기술, 믿음, 선의, 정직, 자

기조 , 인내, 몰입 등이 정신질환에 응하여

완충 역할을 함으로써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고 하 다(하요상, 2013). 특히 Peterson과

Seligman(2003)은 세계 주요 종교와 철학 역

사 인물들이 제시하는 덕목, 청소년 교육

로그램이나 화 등 문화 특성, 정신의학에

서 제시하는 인격 특질, 심리학계 연구 자료,

청소년 발달 주요 이론 등을 종합 으로 검토

하여 정 성격 강 에 한 보편 가치를

추출하여 ‘지혜, 용기, 인간애, 정의, 제,

월’의 6개 덕목과 ‘호기심, 용감성, 열정, 희망,

사랑, 친 , 사회지능, 지도력, 용서, 자기효능

감, 낙 성, 겸손, 자기조 , 성’의 하 24개

강 으로 이루어진 ‘VAI(The Values in Action)

분류체계’를 개발하 다. 그러나 심리 특

성을 객 이고 경험 으로 기술하기 한

조작 정의가 쉬운 일이 아니며, Peterson과

Seligman이 제시하는 24개 성격 강 에 한

조작 정의나 측정 방법은 개별 으로 일부

진행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심리학이 산업․조직 분야에 용되면

서 조직구성원들의 태도나 행동에 향을 주

는 정 성격 강 에 한 다양한 경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Luthans, 2002). Luthans,

Avolio, Avey와 Norman(2007)은 정심리 동

기유발 등에 한 다양한 연구를 토 로 ‘개

개인의 발 을 추구하는 정 인 심리상태

(positive psychological state)’인 4가지 핵심요소

를 도출하 고 이를 ‘ 정심리자본(psychological

capital):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희망(hope), 복

원력(탄력성, resilience), 낙 성(optimism)’으로

정의하 다(김주섭, 2013; 오은혜, 탁진국,

2012). 그런데, Luthans 등(2007)이 활용한 탐

색 연구의 표본이 학생이라는 (Luthans,

Avolio, Avey & Norman, 2007; Luthans, Avolio, &

Avey, 2008; Luthans, Avey, & Patera, 2008)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정심리자본 4요소는 조

직행동과 인 자원 리 분야뿐만 아니라 학생

들의 태도나 행동과 한 련이 있는 학교

생활 응, 진로 탐색과 결정, 진로 비행동

등에 이르는 범 에도 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Luthans, Luthans와 Jensen(2012)이 지

한 바와 같이 정심리자본이 조직행동분야

에서 큰 주목을 받아온 것에 비해 타 분야에

서는 최근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편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심리자본 4

요소와 진로 변인 간의 계를 다룬 국내 학

술논문을 수집, 분석하여 동향을 살펴보고 연

구결과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해 조망해 보고자 하 다. 특히, KCI 등재 학

술지 정심리자본 4요소와 진로 변인의

계를 다룬 논문 56편을 상으로 연구주제,

연구 상,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을 심으로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진로 상담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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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 인 심리 자원을 어떻게 다루어 내

담자를 조력하고자 하고 있으며 시사하는 바

는 어떠한지, 향후에는 어떤 자원에 해 어

떤 방향의 추가 인 심을 더 기울여볼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볼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상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정심리자본과 진로 변인 간의 계

를 다룬 연구의 일반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정심리자본과 진로 변인 간의 계

를 다룬 연구의 결과는 어떠한가?

셋째, 향후 진로 상담 연구에서 정심

리자본 변인 용에 한 시사 은 어떠한가?

방 법

정심리자본 진로 변인 선정

본 연구에서는 진로 상담 연구 분야에서

의 정 심리 자원과 진로 변인으로 분석

상을 집 하고자 각각의 범 를 다음과 같

은 기 으로 설정하 다.

정 심리 자원은 Luthans, Norman, Avolio

와 Avey(2008)가 정심리학 동기유발 등에

한 다양한 연구를 분석하여 정 성격 강

으로 제시한 정심리자본 개념을 도입하

다. 그 하 요소인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내지 탄성력, 회복력, 응유연성), 낙 성’을

본 연구의 분석 기 으로 선정하 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복원력(내지 탄성력, 회복력,

응유연성)’에 해 심리학 용어 사 을 토

로 ‘탄력성’으로 표하여 기술하 다.

진로 변인 요소는 3단계에 걸친 작업을 통

해 확정하 다. 1단계에서는 조항 등(2009)이

‘상담학연구’와 ‘상담 심리치료’에 수록된

진로상담 분야 논문 152편을 상으로 연구주

제를 유목화 하여 도출한 ‘진로선택, 진로의사

결정, 진로발달, 상담 로그램, 진로사정’

5분야를 도입하 다. 이 개별 로그램 효

과에 집 한 ‘상담 로그램 연구’는 제외

하 다.

2단계에서는 Fitzgerald와 Rounds(1989)가 개

발한 15개 진로 연구주제 분류기 을 1단계에

서 도출한 4개 분야에 히 배치하여 각 하

주제 키워드를 선정하 다. 이 과정에서는

교육학 박사 1명, 진로상담 박사과정 수료생 2

명이 2차에 걸쳐 합성 단과 배치 작업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첫째, 진로선택과 련

하여 ‘흥미, 가치 , 진로효능감, 자아정체감,

Holland 성격유형 는 개인-환경 일치’가 둘

째, 진로의사결정과 련하여 ‘진로행동, 진

로결정 수 내지 유형’이 셋째, 진로발달과

련하여 ‘생애주기, 진로발달단계, 은퇴, 진

로 환’이 넷째, 진로사정과 련하여 ‘흥미,

가치 , Holland 성격유형, 진로성숙도’가 유

목화 되었다. 이 복되는 키워드를 제외

하면 ‘흥미, 가치 , 진로효능감, 자아정체감,

Holland 성격유형, 진로행동, 진로결정(미결정

내지 유형), 생애주기, (진로)발달단계, 은퇴,

진로 환, 진로성숙’ 12개로 압축되며, 이

Holland 성격유형은 흥미에 포함시켜 11개로

다시 압축하 다.

3단계에서는 11개 진로 변인의 표성을 재

확인하 다. 최윤정과 이지은(2014)이 KCI등재

학술지에 수록된 진로 분야 논문 106편을 분

석하여 도출한 진로 개입 주요 성과 변인(진

로성숙도,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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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진로결정수 , 진로 비행동)을 모두 포함

하고 있었다. 이로써 11개 진로 변인은 국내

진로 련 연구 동향을 탐색하기에 합한 것

으로 최종 합의가 되었고 이를 본 연구에

용키로 확정하 다.

자료수집

일차 으로 정심리자본 하 요소 4개와

진로 변인 하 요소 11개 키워드를 교차 조합

하여 학술 데이터베이스(KISS, DBpia), 학술연

구정보서비스(RISS), 학도서 , 학회별 학술

지 검색을 통해 연구물을 수집하 다. 이

이론 연구, 개별 로그램 효과를 다룬 연

구와 메타분석 연구는 제외하 다. 한 정

심리자본 하 요소가 매개변인으로 사용된 것

은 별도로 분류하 다. 본 연구의 목 이

정심리자본과 진로 변인의 계에 한 경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이기 때문이다.

이후 2016년 기 KCI 등재학술지 목록에

서 ‘심리과학, 사회과학, 교육학’ 분야에 해

당하는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56편을 분석

상으로 최종 선정하 다. 진로 상담, 교육에

한 연구는 해당 분야의 학술지 성격에 특히

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 상 논문

56편의 목록은 부록에 별도로 정리하 다.

한편 분석 상 연구가 정심리자본이나 진

로 이외의 요소를 변인에 포함시켜 다루었을

경우에는 정심리자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연결하여 설명한

것만 추출하여 분석의 상으로 삼았다. 한,

한 연구에서 각 변인에 연구 목 에 부합하는

요소가 2개 이상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독립변

인과 종속변인 조합의 경우의 수를 나 어 분

류하 다. 즉, 를 들어 독립변인을 자기효능

감으로 하고 종속변인을 진로결정과 진로행동

으로 한 경우(구본용, 유제민, 2010)에는 자기

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행동

식으로 2개로 산정한 경우가 그러하다.

일반동향 분석 결과

연도별 빈도

각 학술지 별로 KCI 등재 이후부터 2015년

까지의 논문 황을 표 1과 표 2에 제시하

다. 정심리자본과 진로 변인 유형별 논문의

연도별 빈도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

반 이후 교육학, 사회과학, 심리과학 연

구 분야에서 꾸 히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특

히, 반 으로 연구가 활발해진 2007년 이후

부터 상담학, 심리학, 진로교육, 청소년학 분

야에서 연구가 체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

로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진

로 교육이나 상담의 요성과 심이 성장세

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심리자본과 진로

변인의 계에 한 심도 증가했음을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술지 분포

정심리자본과 진로 변인 유형별 논문의

학술지 분포는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변

인이 자기효능감일 경우는 학술지 반에 분

포되어 있고, 낙 성일 경우는 상담학, 심리학,

진로교육, 청소년학 분야에 주로 분포되어 있

었다. 그러나, 희망이나 탄력성의 경우에는 연

구물이 소수인 을 차치하고라도 상담학, 심

리학, 진로교육 분야 학술지에 분포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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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리자본

진로변인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 성
총계

학술지명(빈도)

종

속

변

인

가치 - - - - -

생애주기 - - - - -

은퇴 - - - 한국심리학회지(1) 1

자아정체감 청소년학연구(1) - - - 1

진로결정

농업교육과

인 자원개발(1)

상담학연구(1)

유아교육학논집(1)

진로교육연구(2)

청소년학연구(1)

한국심리학회지(1)

한국청소년연구(2)

-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1)

상담학연구(1)

진로교육연구(1)

한국심리학회지(1)

13

진로발달단계 - - - - -

진로성숙

진로교육연구(1)

청소년학연구(2)

한국실과교육학회지(1)

한국청소년연구(1)

-
진로교육연구(1)

청소년학연구(1)

상담학연구(1)

청소년학연구(1)

한국심리학회지(1)

10

진로 환 - - - - -

진로행동

상담학연구(2)

진로교육연구(1)

한국심리학회지(1)

- 진로교육연구(2) 진로교육연구(1) 7

진로효능감
상담학연구(1)

한국심리학회지(1)
-

한국가족 계

학회지(1)
- 3

흥미

사회과학연구논총(1)

상담학연구(1)

진로교육연구(1)

한국기술교육학회지(1)

- - - 4

매개변인

진로교육연구(4)

청소년학연구(1)

한국가족치료학회지(1)

한국교육학연구(1)

한국심리학회지(1)

상담학연구(2)

청소년상담연구(1)

진로교육연구(1)

청소년학연구(1)

특수교육재활

과학연구(1)

상담학연구(1)

진로교육연구(1)

한국심리학회지(1)

17

총 계 33 3 9 11 56

표 2. 정심리자본(독립변인)과 진로 변인(종속변인) 유형별 논문의 학술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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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정심리자본과 진로 변인에 보다 정

통 인 련성이 깊은 학술 분야에서 다양한

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연구 상

변인 조합 유형별 연구 상을 , , 고,

학의 학령기 성인으로 나 어 표 3에 제

시하 다. 하나의 연구가 여러 학령기를 혼

합하여 상으로 삼은 경우에는 ‘학령기 종

류 수/1’로 계산하여 총계에 반 하 다.

체 으로 학생 28.5편(54.8%), 학생 9.8편

(18.8%), 고등학생 8.7편(16.7%), 등학생 3

편(5.8%), 성인과 기타 각 1편(1.9%)으로 나

정심리자본
진로변인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 성

종

속

변

인

가치 - - - -

생애주기 - - - -

은퇴 - - - 성인 1

자아정체감 학생 1 - - -

진로결정

학생 + 고등학생 1

고등학생 2

고등학생+ 학생 1

학생 4

기타(교육원생) 1

- 학생 1
고등학생 1

학생 2

진로발달단계 - - - -

진로성숙

등학생 1

학생 1

학생 + 고등학생 1

학생∼고등학생(종단) 1

학생 1

-
고등학생 1

학생 1
학생 3

진로 환 - - - -

진로행동
학생 1

학생 3
- 학생 2 학생 1

진로효능감
학생 1

학생 1
- 학생 1 -

흥미

등학생 1

학생 1

학생 2

- - -

매개변인

학생 + 고등학생 2

고등학생 1

학생 5

고등학생 1

학생 2
학생 3

등학생 1

학생 2

총계

56(100%)

등 등 고등 학 성인 기타

3(5.4) 9.8(17.5) 8.7(15.5) 32.5(58.0) 1(1.8) 1(1.8)

표 3. 정심리자본(독립변인)과 진로 변인(종속변인) 유형별 논문의 연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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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희망, 탄력성, 낙 성과 진로 변인을 조합으

로 한 연구 상의 학령이 단일 인데 비해,

자기효능감과 진로 변인을 조합으로 한 연구

의 경우에는 학령을 혼합한 비교연구 4편, 종

단연구 1편도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분석 방법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을 표 4에 제시하

다. 한 연구에 여러 가지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순 기술통계

나 상 분석 등을 제외하 고 특히 독립변인

이나 종속변인에 여러 변인이 함께 포함된 경

우에는 정심리자본 변인과 진로 변인 간의

정심리자본
진로변인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 성

종

속

변

인

가치 - - - -

생애주기 - - - -

은퇴 - - - 회귀분석 1

자아정체감 구조방정식 1 - - -

진로결정

경로분석 1

다층선형모형분석 1

회귀분석 7

- 구조방정식 1
경로분석 1

회귀분석 2

진로발달단계 - - - -

진로성숙

경로분석 1

구조방정식 2

회귀분석 2

- 회귀분석 2
구조방정식 1

회귀분석 2

진로 환 - - - -

진로행동
구조방정식 3

회귀분석 1
- 회귀분석 2 회귀분석 1

진로효능감
구조방정식 1

일원변량분석 1
- 회귀분석 1 -

흥미

구조방정식 1

상 분석 1

일원변량분석 1

회귀분석 1

- - -

매개변인
구조방정식 4

회귀분석 4

구조방정식 2

회귀분석 1

구조방정식 2

회귀분석 1

구조방정식 2

회귀분석 1

총계

56(100%)

경로분석 구조방정식
다층선형모형

분석
상 분석 일원변량분석 회귀분석

3(5.4) 20(35.7) 1(1.8) 1(1.8) 2(3.6) 29(51.8)

표 4. 정심리자본(독립변인)과 진로 변인(종속변인) 유형별 논문의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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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규명하기 해 사용한 분석방법 만을

채택하 다.

가장 많이 사용된 회귀분석 29편(51.8%)에는

단순, 다, 단계, 계 회귀분석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이는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

성 독립변인이 각 진로 변인을 얼마나 측

하는지를 밝히기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

다는 것을 반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

조방정식과 경로분석 합계는 23편(41.1%)으로

서 회귀분석 다음 수 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변인들 간의 련성이나

측성을 보는 것을 넘어서 정심리자본 독립

변인이 진로 련 종속 변인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에 한 과정을 심층 으로 설명하고

자 하는 연구가 증가하 음을 반 한다.

특히,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변인의 계

에 한 연구 에서 다층선형모형분석 방법

을 사용한 연구가 1편(김민선, 서 석, 2010)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

속변인의 변화양상과 변화율에 있어서 각 개

인의 효과도 함께 검증한 것이다. 진로 상담,

교육 연구 분야에서 종단연구의 요성이 강

조되고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사례로 여겨진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정심리자본 4요소와 진로 변인 11요소를

교차 조합하여 연구물을 분류한 결과를 표 5

에 제시하 다.

정심리자본이 자기효능감인 연구가 33편

(59.0%), 낙 성이 11편(19.6%), 탄력성이 9편

(16.1%), 희망이 3편(5.4%)이었다. 정심리자본

4요소 자기효능감과 진로 변인의 계에

해 편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희망과 진로 변인의 계에 한 연구 3편은

모두 희망을 매개변인으로 사용한 연구에 불

과하 다. 다만,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희망,

탄력성, 낙 성을 독립변인으로 한 경우에는

진로결정, 진로성숙, 진로행동, 진로효능감에

국한된 소수이긴 하지만 2010년 에 이후 연

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 에 띈다.

진로 변인을 기 으로 살펴보면, 종속변인

이 진로결정인 연구는 13편(23.2%), 진로성숙

이 10편(17.9%), 진로행동이 7편(12.5%), 흥미가

4편(7.1%), 진로 련 효능감이 3편(5.4%), 자아

정체감이 1편(1.8%), 은퇴가 1편(1.8%), 각 진로

변인을 매개변인으로 사용한 연구가 17편

(30.4%)이었다. 그러나 진로 변인이 가치 , 생

애주기, 진로발달단계, 진로 환인 경우의 연

구는 없었다.

체 으로 4가지의 정심리자본은 진로

변인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 5를 기 으로 정심

리자본 4요소와 진로 변인 종류를 조합하여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진로 상담 장 향

후 연구방향에 한 시사 을 고찰하 다.

자기효능감과 진로 변인

자기효능감은 자아정체감, 진로결정, 진로성

숙, 진로효능감, 흥미의 여섯 가지 진로 변인

과의 계에서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다.

진로 변인별로 연구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과 자아정체감의 계는

송 옥, 박아청과 최성열(2010)의 연구에 의하

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수 이 높을수록 자

아정체감 수 이 높았고, 이 때 자기효능감에

는 사회 지지가 유의한 향을 미쳤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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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리자본

진로변인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 성

자(연도)

종

속

변

인

가치 - - - -

생애주기 - - - -

은퇴 - - - 정혜경, 정 숙(2010)

자아정체감 송 옥 등(2010) - - -

진로결정

구본용, 유제민(2010)

김경욱(2009)

김민선, 서 석(2010)

김희수 외(2005)

이백령 외(2012)

이상길(2008)

이흥진(2007)

장선철(2005)

조 오 외(2011)

- 이지혜 외(2011)

손은령, 이순희(2012)

이순희, 손은령(2013)

이재창 외(2005)

진로발달단계 - - - -

진로성숙

김도 , 임 식(2013)

김재호, 정철 (2006)

박완성, 김미숙(2009)

이유리, 김남 (2013)

최수정(2007)

-
강 미 외(2009)

김 환(2014)

권혜경, 이희경(2004)

서혜경, 신 숙(2008)

김나래 외(2012)

진로 환 - - - -

진로행동

구본용, 유제민(2010)

김경욱(2009)

김순미, 이 림(2008)

김진숙(2013)

-
김 환(2014)

김지연, 이기학(2014)
유기은, 이기학(2015)

진로효능감
천석 , 이기학(2007)

김진숙(2013)
- 임주 , 윤경자(2013) -

흥미

강혜 (2011)

김남규(2000)

이지연, 양난미(2007)

조윤희 등(2005)

- - -

매개변인

김도연 외(2012)

김선경, 강혜 (2011)

박 미, 장석진(2013)

안혜진, 정미경(2015)

이주연, 이기학(2014)

이 주(2012)

정미 (2008)

조 재(2015)

박주 , 유성경(2012)

양 주, 연규진(2015)

차아름, 이희경(2014)

김민선(2014)

장이슬, 송병국(2015)

함윤정, 김용수(2015)

김홍석, 노 천(2013)

문승태, 박미하(2013)

정민, 노안 (2008)

표 5. 정심리자본(독립변인)과 진로 변인(종속변인) 유형별 논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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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기 요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해 진로 상담, 교육 장에서 자기효능감을

다루어 주되 이 때 학생(내담자)이 가정, 래

계 등에서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입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의 계를 다

룬 모든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생들의 경우에 자기효능감이 직업에 한

결단력에 크게 향을 주었고(장선철, 2005),

특히 숙달목표가 진로결정수 을 언하 다

(김경욱, 2009). 이는 학생 내담자들이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

신의 유능감을 드러낼 수 있고 자아실 이 가

능한 진로 목표를 세우게 되고 자신이 선택한

목표에 한 확신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 진로 교육, 상담 장에서 내

담자의 진로결정을 돕기 해서는 내담자로

하여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함이 아니

라 자신의 유능감 향상과 자아실 을 한 목

표를 가질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길(2008)은 학생 집단이 고등학생 집

단보다 자기효능감의 자기조 효능감 진로

결정수 이 높았음을 보고하 다. 이는 발달

단계 상 청소년기에서 성년기에 어들면서

자신에 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진로에 한

확신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우리나라의 교육 황 특성과도 무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입시교육 문화 속에서

학생이 되어야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에

해 더욱 고민하고 직업 주의 진로목표에 집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가정환경이

나 어머니의 개방 인 의사소통 스타일이 고

등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정 향을 미쳤거

나(김희수, 홍성훈, 윤은종 2005; 이백령, 김민

배, 문승태, 2012), 여자 학생의 경우에 부모

의 정 여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사

이를 매개하는(구본용, 유제민, 2010) 을 참

고하여, 상담과정에서 학령기나 성별에 따라

부모 등의 주변인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등 다

양한 개입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 변인 계를

다룬 모든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러나, 향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남녀학생을 비교하

는 후속연구도 이어질 필요가 있다. 한, 패

자료를 이용한 2∼고1 상 종단연구(최

수정, 2007)에 의하면 모든 학령기의 진로성숙

도에 자기효능감이 정 향을 미치기는 하

지만 2 때의 기값이 3 때 약간 높아졌

다가 고1 때에는 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

이는데 그 이유에 한 추가 인 탐색이 요구

된다 하겠다.

넷째, 자기효능감과 진로행동 변인 계에

해서 자기효능감이 진로행동에 직 인

향이 있었음(구본용, 유제민, 2010; 김경욱,

2009)과 직 인 효과가 없었음(김순미, 이

림, 2008; 김진숙, 2013)으로 연구 간 결과가

불일치하는 양상을 보 다.

그런데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 2편

(김경욱, 2009; 김순미, 이 림, 2008)은 Sherer

등(1982)이 개발하고 김아 과 차정은(1996)이

타당화한 동일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

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불일치하 다는 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자기효능감과 진로

비행동 간의 계에 한 재검증이 필요해 보

인다. 한 진로행동은 진로 비행동, 진로탐

색행동 등 다양한 차원으로 나 어진다. 후속

연구는 구체 인 진로행동 개념을 정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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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함으로써 명확한 연구 결과를 축척할 수

있어야 하겠다.

다섯째, 자기효능감과 진로효능감 변인

계에 해서는 각 연구(김진숙, 2013; 천석 ,

이기학, 2007)의 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 결

과를 종합화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

자기효능감과 진로효능감이 별개의 변인으로

설정된 연구의 결과해석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Hackett과 Betz(1981)가 직업 자기효능

감을 제안한 이후 진로 련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일반 자기효능감 보다는 Taylor와

Betz(1983)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개념을 사

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은 진로라는 범 내의 상황-특수 자

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로 변

인과의 계 유의성 한 높을 것이 상 가

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흥미 변인 계에

해서는 그 둘 간의 향력을 탐색한 연구가

1편, Holland 성격유형으로 표되는 직업흥미

하 유형들과 자기효능감 간의 계를 분석한

연구가 3편으로 Hollad 직업성격유형에 편 되

어 이루어졌다.

Holland(1997)는 변별성 높은 사람이 변별성

높은 직업을 선택하여 상호작용할 때 직업만

족도나 성취도 등을 잘 측할 수 있다고 가

정하 다.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가정을 검증

하고자 해왔는데, 국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치성, 일 성, 변별성에 한 가정이 서로

혼재되어 있다. 즉, 가설이 지지된 몇몇 연구

(구남희, 1998; 안창규, 최태진, 홍 자, 2005;

황매향, 2004)에서는 변별성에 따른 개입방법

의 차별화나 각기 다른 특성에 한 이해의

필요성을 언 하고 있지만, 다른 연구들(곽

필순, 김 환, 2005; 김지 , 박 성, 2007)에서

는 혼재된 결과에 해 문화 차이나 측정의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김 환 등, 2010).

직업흥미와 자기효능감을 연결하여 내담자

에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으나, 여

히 Holland 이론의 가정 검사결과의 한계

에 해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희망과 진로 변인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 에 의하면 희망과

진로 변인의 직 계에 해서 이루어진

연구는 없었고, 다만 희망을 매개변인으로 한

연구가 3편 있었다. 해당 연구의 결과를 종합

하면 다음과 같다.

차아름과 이희경(2014)은 심리 ·환경 진

로장벽이 진로 비행동을 방해할 때 희망이

심리 진로장벽에 부분매개, 환경 진로장

벽에 완 매개 하여 진로 비행동을 지속시키

는 동기가 된다고 하며 희망의 요성을 강조

하 다. 양 주와 연규진(2015)은 부모의 지지

가 고등학생들의 희망의 수 을 높여주고 이

로써 진로 비행동이 더욱 정 이었음을 보

고하면서 진로 비행동 수 을 높이기 해

희망에 개입할 수 있음을 제안하 다. 박주

과 유성경(2012)은 특히 학생의 경우 일희망

이 소명과 진로성숙 간에 매개효과가 있으므

로 일의 목 과 의미를 추구해나가는 것이 성

숙한 진로 발달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제안

하 다.

진로 상담, 교육 장면에서 직업 흥미나

학습경험, 가족의 지지와 같은 요소를 넘어서

서 내담자가 자신의 삶과 일의 목 을 찾고

두 목 간의 의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조력

하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한 실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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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서 희망을 용하는 경험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탄력성과 진로 변인

2009년 이후 탄력성과 진로결정, 진로효능

감과의 계에 해 각 1편, 진로성숙, 진로행

동과의 계에 해 각 2편씩 연구가 진행된

정도로서 경험 연구의 시작 단계라고 할 만

하 다. 해당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강 미, 유순화와 윤경미(2009)의 연구에 의

하면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지 , 의지

차원이 진로성숙에 특히 큰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 요소(임주 , 윤

경자, 2013) 진로 비행동(김 환, 2014; 김

지연, 이기학, 2015)에 직 으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김 환

(2014)에 의하면 여 생들의 경우에는 응유

연성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과 진로 비행

동 수 이 높았는데 특히 응유연성은 진로

비행동에 비해 진로태도성숙에 높은 상 을

나타냈다.

그 외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은 진로장벽이

진로 비행동에 미치는 부정 향을 완충시

키고(장이슬, 송병국, 2015), 학생의 자아탄

력성이 진로 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경로에

서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진로 비행동 수 이

증가하며(김지연, 이기학, 2014), 응 완벽

주의가 학생들의 탄력성을 높이고 이를 통

해 진로미결정이 낮아짐(김민선, 2014)을 보고

하는 등 실제 교육, 상담 장면에서 실질 으

로 개입이 가능한 변인을 제안한 연구들도 있

었다.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의 경우 진로 행동

차원이 더욱 요구되는 바, 탄력성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진로 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지에 한 경험 연구와 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방법에 한 연구도 더욱 확 될

필요가 있겠다.

낙 성과 진로 변인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 , 고등학생들의 낙 성은 진

로의사결정 유형 수 에 직․간 인

향을 미쳤는데, 합리 , 직 , 확신성과 정

상 계를 보이며 진로결정에 해 확신

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창, 박미

진, 김수리, 2005). 즉, 진로상담 장에서 내

담자들이 보일 수 있는 비 성은 의존성이나

미결정과 련되기 때문에 이에 한 통찰을

유도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에 해 독립

으로 생각하고 비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낙 성과 진로성숙의 계에 한 연구 3편

모두에서 낙 성은 진로태도성숙과 유의한 정

상 계를 보 다. 낙 성이 진로태도성

숙에 직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만 어

머니의 진 의사소통이 낙 성을 지닌

학생의 진로태도를 더욱 성숙하게끔 하는 매

개역할을 하 고(서혜경, 신 숙, 2008), 학업

자기효능감을 통해서도 진로태도성숙에 유

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 때 사회

지지가 학업 자기효능감과 상호작용을 하

을 때 더욱 증가하 다(김나래, 마림, 김경아,

이동귀, 2012).

따라서, 청소년을 상으로 진로상담을 실

시할 때에는 낙 성을 높이는 것에 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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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입할 수도 있겠지만 내담자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방식을 개선하기 한 노력도 고려

할 수 있다. 진로성숙은 청소년의 요 발달

과업 하나이다. 낙 성에 개입하는 방법에

따라 청소년기 진로성숙의 변화 양상은 어떠

한지 종단 으로 살펴보는 것 한 의미가 있

을 것이다.

한편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서 본

연구의 분석 상 56편 유일하게 은퇴 변

인을 다룬 연구가 확인되었다. 정혜경, 정 숙

(2010)에 따르면 은퇴한 것에 한 만족에는

자신에 한 정 평가가 향을 미쳤던 반

면, 은퇴 후 주 안녕감에는 낙 성이

향을 미쳤다. 은퇴 후 응에 유용한 변인이

될 수 있는 낙 성에 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확 될 필요가 있겠다.

논 의

본 연구는 진로 상담이나 교육에서 부정

심리․정서를 극복토록 조력을 받는 내담자나

학생뿐만 아니라 특별한 심리․정서 문제를

지니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이 지닌 정 강

을 발견하고 향상시킴으로써 재의 진로문

제를 극복하거나 생애 체에 걸친 자신의 진

로를 스스로 잘 꾸려나갈 자원을 마련토록 조

력해 주는 것이 요한 의의가 있다는 에

입각하 다. 이에 따라, 개인의 정심리자본

과 진로 변인 간의 계를 다룬 국내 학술논

문을 수집하여 일반동향(연구 상, 연구방법,

연도별 빈도) 부문과 연구결과 부문으로 나

어 상세하게 분석해 으로써 진로 상담 교

육 분야의 연구에서 정심리자본을 어떻게

다루어 내담자를 조력하고자 하고 있으며 시

사하는 바는 어떠한지, 향후에는 어떤 자원에

해 어떤 방향의 추가 인 심을 기울여볼

것인지에 해 살펴보았다.

먼 , 연구의 일반동향( 상, 분석방법, 연도

별 빈도) 부문이다.

첫째, 연구의 상은 학령기 집단에 치 된

편(96.4%) 이었고 그 에서도 학생에 거의

반이 편 된 경향이 있었다. 진로라는 용어

는 매우 복합 이고 종합 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개인의 성장, 발달, 성숙에 따른 단계

인 진학 직업 선택, 응, 환 등과

련된 모든 과정과 내용을 포함하는 포 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강원덕, 안귀여루, 2010).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능력

을 잘 발휘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진로

에 한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진

로발달과 선택의 문제는 학령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요하다. 성인들은 직업탐색에

한 두려움, 직업과 직장환경에의 응, 승진,

은퇴,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다 역할 등 진

로 환이나 응과 련한 심리 문제들을

함께 가지고 있고(Krumboltz, 1996) 이에 한

개입은 학령기와는 차별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서 정심리자본 요소와 은퇴,

진로 환 간의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은 진로

상담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은퇴는 한

개인에게 하나의 기사건이 될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상의 하나로서 하나의 새로

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은퇴 후 응

은 성격 특성, 경제 자원, 건강상태 등의 개

인 자원과 은퇴 과정 등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 으로 연 되어 있는 상이라 할 수 있

다(장휘숙, 2006). 따라서, 은퇴 후 응 문제

를 다루기 해 신체 , 물질 요소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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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응에 도움이 되는 심리 변인들에

한 심도 있는 고찰이 더욱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둘째, 분석방법은 회귀분석 29편(51.8%), 구

조방정식과 경로분석 합계 23편(41.1%)이 주를

이루었다. 구조방정식이나 경로모형 검증 분

석방법이 많이 이용된 것은 변인들 간의 련

성이나 측성을 보는 것을 넘어서 정심리

자본이 진로 련 변인에 어떻게 향을 미치

는 지에 한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아졌음을 반 하기 때문에 고무 인 상이

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심리자본 측정에 사용한 도구는

게 국외의 것을 번안한 것이다. 따라서 우

리나라 문화 특수성을 반 하여 보완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는 한국형 평

가도구 개발에 한 노력도 꾀해야 할 것이다.

한, 진로라는 큰 틀 내에서 나뉘는 다양한

변인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다 공선성 문제가

자주 언 되는(김진숙, 2013) 한계를 보이기도

하는 만큼 다양한 검사들을 유목화 하는 노력

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셋째, 연도별 빈도는 2007년 이후부터 증가

폭이 작더라도 꾸 하게 상승되고 있어 정

심리자본과 진로 변인의 계에 한 심이

증가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효능감

이외 낙 성, 탄력성, 희망과 련하여 2010년

에 이후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도 주

목할 만하다.

그러나, 정심리자본이 자기효능감인 경우

에 편 되어 있었고, 낙 성, 탄력성, 희망의

경우에는 이들을 매개변인으로 사용한 경우가

반에 이르 다. 특히 희망을 직 변인으로

다루는 연구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 고, 탄

력성과 낙 성은 진로 변인 일부(진로결정, 진

로성숙, 진로행동)에 해 진행되어 있었다.

진로 상담 교육에 한 연구 분야에서

정심리자본에 한 시각의 다양화가 필요해

보인다. 개인의 심리 기제는 개별 으로 작

용하는 것이 아니며, 진로 변인 한 상호

련성을 가지고 삶 속에서 어떤 양상들을 나타

낸다. 따라서 정심리자본 간의 계, 정심

리자본과 진로 변인들의 계, 정심리자본

들과 각 진로 변인의 계, 정심리자본이

진로 변인의 계 속에서 미치는 향 등 다

각 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다음으로, 연구의 결과에 한 분석 부문이

다. 연구결과는 체 으로 정심리자본 4요

소가 진로 변인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연구결과 분석에서 제안한 시

사 이외 향후 후속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

이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자아정체감, 진로결정,

진로성숙, 진로행동, 진로효능감, 흥미에 이르

는 다양한 진로 변인과의 계에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양한

상의 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진로 변인에

정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뚜렷한 바,

어떻게 하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지에 한 실제 인 개입내용에 한 경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 연령 별 비교연구, 종단연구. 개입활동

효과에 한 연구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

다.

한편, 정심리자본으로서의 자기효능감과

진로 변인으로서의 진로자기효능감을 다루고

자 할 때에는 척도 선정에 더욱 신 할 필요

도 있다. 일반 자기효능감은 삶의 반

역에서의 성공 실패 경험을 통해 발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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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고 특수 자기효능감은 특정 역에서

의 성공 실패 경험을 통해 발달하기 때문

에 이 두 개념은 상보 는 억제 으로 작

용한다. 즉, 일반 자기효능감은 높지만 특정

역에서의 자기효능감은 낮을 수도 있고 그

반 경우도 가능(Eden, 2001)하기 때문이다.

새롭고 낯선 역에서는 일반 자기효능감이

먼 작동하고 새로운 역에 익숙해지면서

특수 자기효능감이 차 강하게 작동하게 되

며(오인수, 2002) 일반 자기효능감이 특수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고 특수 자기효능감

이 찰 가능한 수행에 향을 미친다(김진숙,

2013; Chen et al., 2001, 2004)는 을 참고해

본다면, 일반 자기효능감과 진로 련 효능

감의 계를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로 상

담 장에서 자기효능감 향상 방안을 고민하

는 데 있어서 좀 더 세 한 방법 근도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희망은 시간이나 상황에 안정 이고

개인차를 가지고 있으며 정 변화에 내재

하는 공통요인(Snyder & Taylor, 2000)으로서 가

장 주목받는 정 특질(Rand, 2008)로 평가받

고 있다.

희망은 바라는 목표에 해 경로를 도출하

고, 그런 경로들을 사용하려는 주도성을 통

해 자신을 동기화시키는 인지된 능력(Snyder,

2002)으로서, 일과 련하여서는 ‘외 인 장벽

에도 불구하고 진로목표와 미래 일에 해 몰

입하는 것(Diemer & Blustein, 2007)’이다. 이에

진로와 련하여서도 국내․외 으로 주목받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진로분야

연구에서는 희망과 련한 경험 연구가 많

지 않은 상태이다.

우선 한국에서 얘기할 수 있는 희망의 개념

정립에 한 연구, 희망과 유사한 의미를 지

닌 낙 성이나 결과기 와 같은 개념 간 구분

을 시도하는 연구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이

후 희망 수 자체뿐만 아니라 희망의 2요소

(주도사고, 인지사고)가 각각 진로 변인에 어

떠한 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검증하거나

이들 간에 존재할 수 있는 매개변인에 한

탐색도 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탄력성과 진로변인 계에 한 경험

연구는 2010년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한 정

도라고 할 만 하 다. 그러나 최근 탄력성 개

념을 바탕으로 진로탄력성 개념에 해 고찰

하고 성인 진로상담 용 가능성을 도출한 연

구(유 실, 2013), 진로탄력성 도구 개발 연구

(김미경, 2013) 등 진로와 련한 탄력성에

한 심이 심화되고 있다.

탄력성은 심리학에서 출발한 용어로서 역

경에 처해서도 심리 인 부 응이나 행동문

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응하는 상태(Masten

& Reed, 2002)를 말한다. 지속 이고 일 인

개인의 특질(Brooks, 2005; Richardson, 2002)로

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

는 정 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Flach,

1997).

직업 선택의 과정에서 통 으로는 개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직업을 매칭하는 방법론이

주를 이루어왔다(Savickas, 2001). 그러나 직업의

생성과 소멸뿐만 아니라 직업 유지와 환,

직업 환경의 변화 등 변하는 사회에서

는 더 이상 직업특징이 고정되어 있다고 단언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진로와 련한 탄력성

으로의 개념 확 근거 구축, 다양한 연

령 를 상으로 하는 변인 간 구조 계

연구 는 질 연구가 꾸 히 이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낙 성은 인지 요소의 하나로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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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개념을 시․공간 역으로 확 한 것

이다. 과거 경험에 한 해석 방식을 포함하

여 결과기 역까지 수렴한 것으로서 진로

의사결정과 진로목표수행을 한 비행동에

필수 인 것을 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이상희, 2006; 이순희, 손은령, 2013). 그

런 의미에서 최근 낙 성과 진로 비행동에

한 연구(유기은, 이기학, 2015)가 시작되었음

은 반가운 일이다. 낙 성과 진로결정 진

로행동의 구조 계와 향력 규명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가 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정심리

자본들은 개별 으로 진로 변인에 향을 미

치기도 하 지만, 다른 심리 기제나 진로

변인을 매개로 할 경우 그 향력이 더욱 크

거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개인의 진로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할 때에

는 개인의 진로에 향을 주는 다양한 인지 ,

심리 자원들을 탐색하여 목하되 이 때 매

개변인, 조 변인을 잘 고려하여 시 지 효과

를 일으킬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를 들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 응성,

낙 성 간에는 공통된 요인들이 많이 발견되

기도 하는 바(손은령, 이순희, 2012) 이들 간의

계를 규명하거나 오히려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변인의 유목화도 시도해 볼 만

하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정심리자본과 진

로 변인의 계에 을 맞추어 국내에서 수

행된 연구들의 동향과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상담, 교육 장면에서의 개입방향

에 한 시사 을 도출하 다는 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장 용과 연구에 구체 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시도하 기 때문에,

KCI 등재 이상의 학술지 교육학, 사회과학,

심리학 분야에 게재된 연구만을 분석하 다는

과 정 심리 자원 정심리자본 요소

만을 다루었다는 제한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 용한 정심리자본 요소를 포

함하는 정 성격 특성과 진로 변인에 한

연구는 석․박사 학 논문 수 에서 양 ,

질 으로 성장하고 있다. 추후에는 본 연구에

서 확인된 내용들과 석․박사 학 논문의 내

용을 포함하여 더욱 종합 이고 심층 인 고

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실

제 상담 장이나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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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Vol. 14, No. 1, 41-67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relations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related variables in Korea

Kyoung-Yeoun Kang Je-Kyung Lee

Seowon University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It is important that career counselling helps the client to overcome a negative psychology or emotion. But

it is also worthwhile work that helping the client who has not psychological problem and lives in rapidly

changing society to manage a career: life-span perspectives for oneself by developing their positive

psychology strength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information abut the trends and to

inquire into issues of career counselling or study in relations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resource and

career variable. A total 56 empirical articles i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 social science, psychology

science fields were classified into 4 component elemen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Luthans, Avolio,

Avey & Norman, 2007) and 11 component elements of substantive areas of career and vocational

counseling research devised(Fitzgerald & Rounds, 1989). Conclusively (1) analyzed trends as follows: yearly,

objects, methodologies distribution, (2) analyzed results of relations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resource

and career variable, (3) discussed a way to application.

Key words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efficacy, hope, resilience, optimism, career couns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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